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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사 국가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간호학과 4학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이를 위해 C도에 소재하는 대학의 간호학과 4학년을 대상으로 2021년 11월 중순부터 2주 동
안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부적절한 응답지를 제외한 107명의 설문지를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성별, 연령, 취업여부에 따른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
나, 자아탄력성(r=.376, p<.001), 자기효능감(r=.590, p<.001), 자아존중감(r=.495, p<.001)은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정적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설명력은 41.1%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간호대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능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새로운 교수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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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investigation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of the 4th grade students of the Department of Nursing who are preparing for 
the national nurse exam. Data were collected for two weeks from mid-November 2021 and 107 survey results 
were analyzed using the SPSS/WIN 21.0 program. As a result, ego-resilience (r=.376, p<.001), self-efficacy 
(r=.590, p<.001), self-esteem (r=.495, p<.001)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respectively. These factors significantly affected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adj. R2=.411, F= 
25.684, p<.001).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developing programs and new teaching 
methods for nursing college students preparing for the national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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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학과 학생들은 졸업하기 전 대부분 취업이 되지만 

간호사 국가시험을 통과해서 간호사 자격증이 주어져야
만 유효하므로 국가시험은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 2021
년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22,933명 중에서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5.2%에 해당하는 천 명이 넘는 학생들은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로 활동
하지 못한 채 1년 동안 국가시험 준비를 해야한다[1]. 이

는 간호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다. 

간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 기준 이상
의 지식과 기술 및 태도를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
이 간호사 국가시험이다. 비록 국가시험에 탈락했다 해도 
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들이므로 국가시
험을 통과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은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특히 학습역량이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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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고[2] 자기통제, 자기조절능력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3,4]. 결국 이러한 학생들이 국가시험에서 탈락
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4학년 2학기가 종료되고 국가시험 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학생은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공부하게 된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주도적 학습
일 것이다.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스스로 정한 목표의 결과
를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
을 스스로 선택하고 조절하는 능력이다. 이를 통해 학습
에 대한 통찰력과 확신을 가지게 되며, 자기효능감이 높
고 자발적으로 학습을 위한 환경을 선택하고 창조하며, 
자기 강화를 하게 된다[5]. 또한 학습에 대한 높은 동기와 
책임감을 보이며, 지식 습득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체
계적인 과정으로 여기기 때문에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
나는 경향을 보인다[6,7].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은 학생
들은 학습자의 책임감을 가지고 초인지적, 동기적, 행동
적으로 학습에 적극 참여하며, 자기 조절에 대한 적절한 
훈련으로 학습과 성취에 대한 통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
며 학습 부진을 완화할 수 있다[8]. 그러므로 자기조절학
습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학습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국가시험에 대한 시험불안, 
시험스트레스는 국가시험 날짜가 다가올수록 높아질 것
이다. 이를 감소시키는 관련 요인들 중에서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은 학생들의 내적 요인을 강화시
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자아탄력성
은 내외부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나 역경을 견디며 유연하
게 대처하여 건강하게 적응해가는 능력으로 낙관적인 태
도와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원만한 관계
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9]. 또한 
자아탄력성은 시험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개인의 긍정
적인 보호요인이며 시험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
일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10]. 자기효능감은 성공적
인 업무수행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이라는 기대나 가능성을 말하며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집중하게 한다[11]. Noh & Lee(2016) 
[12]가 간호대학 4학년을 대상으로 국가시험에 대한 시험
불안을 설명하는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가장 높은 예측
요인이었으며 시험불안을 감소시키는 선행요인임을 확
인하였다. 그래서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학생의 내적 
특성인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
고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존경

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유능한 사람으로 생각하므로 스트레
스에 대한 대처 능력이 높고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받아
들인다[13]. Park, Bae & Jeong.(2002)의 연구에서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학업 및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낮았
지만[14] 다른 연구에서는 과도한 시험불안이 자아존중
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15]. 이처럼 자아탄력
성,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은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지만 자기주도학습이 필요한 국가시험 준비 상
황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간호대학
생을 대상으로 자기조절학습능력을 강화시키는 영향요
인들을 확인하여 간호사 국가시험 탈락률을 감소시키고,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
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자
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자기조절학습능력 정도를 
파악한다.

2)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자아존중
감,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3) 간호대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 국가시험을 앞둔 간호대학 4학년 학

생을 대상으로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C도에 위치한 일개 대학에 재학 중

인 간호학과 4학년 학생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구글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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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을 전달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표본수는 G*Power 
3.1.9.4 program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예측 변수 7을 적용한 결과 연구에 필요
한 총 103개 이상의 표본이 필요하였으며, 수집된 자료 
110개 중에서 결측이 많거나 연구에 부적합한 자료를 제
외한 107개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자아탄력성
Klohnen (1996)[9]이 캘리포니아 인성검사(California 

Personality Inventory: 이하 CPI)와 캘리포니아 성인용 
Q-Set(California Adult Q-set: CAQ)을 토대로 29개의 
문항을 뽑아 타당화한 자기보고식 자아탄력성 척도를 
Park(1997)이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부요인에는 
낙관적 태도 10문항, 대인관계 효율성 8문항, 자신감 9문
항, 감정통제 2문항으로 Likert 척도 5점 만점에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Park(1997)
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2 이었다[16].

2.3.2 자기효능감
Sherer 등(1982)[17]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36

문항의 척도를 Hong(1995)이 일부 수정하고 번안한 도
구를 사용하였다. 하부요인에는 일반적 자기효능감 17문
항, 사회적 자기효능감 6문항으로 Likert 척도 5점 만점
에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Hong(1995)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86이
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18].

2.3.3 자아존중감
Rosenberg(1965)[19]가 개발한 자존감 척도를 Lee & 

Won(1995)이 번안한 한국판 척도를 사용하였다. 긍정진
술 5문항, 부정진술 5문항으로 Likert 척도 5점 만점에 점
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Lee 
& Won(1995)의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Cronbach’s α)
는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20].

2.3.4 자기조절학습능력
자기조절학습능력 측정도구는 Chung(2005)의 대학

생용 자기조절학습능력을 사용하였다. 하부요인은 동기
조절 32문항, 인지조절 31문항, 행동조절 25문항으로 총 

88문항으로 Likert 척도 5점 만점에 점수가 높을수록 자
기조절학습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hung(2005)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93 ~ .9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7이었다[21]. 

 
2.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C도에 소재한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상
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2021년 11월 중순부터 2주동
안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107부를 분석자료로 사
용하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

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자기효능

감, 자아존중감,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차이는 t-test
와 ANOVA로 확인하였으며, Sheffe로 사후 검정하
였다.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자기

조절학습능력의 관계와 영향은 Pearson Correlation 
상관관계와 다중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2.6 연구의 윤리적 고려   
연구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상자에게 자

료수집 시 설문자료를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동의를 받았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후에도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렸다. 설문
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설명하고 
본 연구 참여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참여하도록 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과 같다. 간호학과 4학

년 중에서 여학생이 85명(79.4%), 남학생은 22명(20.6%)
이었고, 취업이 확정된 학생은 91명(79.4%), 아직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학생은 16명(1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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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o-resilience Self-efficacy Self-esteem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M±SD F or t(p) F or t(p) F or t(p) F or t(p) F or t(p) F or t(p) F or t(p)
Scheffe Scheffe Scheffe Scheffe

Gender Female 3.77±0.54 -.260(.795) 3.62±0.51 -.876(.383) 3.91±0.59 .085(.932) 3.62±0.55 -.143(.886)Male 3.81±0.62 3.73±0.53 3.90±0.50 3.64±0.51

Age
≤23 3.77±0.52

1.209(.303)
3.60±0.50

.933(.397)
3.89±0.59

.301(.741)
3.58±0.55

.998(.414)24~26 3.72±0.55 3.72±0.55 3.90±0.55 3.69±0.50
27≤ 3.80±0.59 3.80±0.59 4.07±0.40 3.81±0.59

Employment get a job 3.83±0.52 1.852(.067) 3.65±0.52 .298(.105) 3.94±0.55 .298(.105) 3.60±0.54 -1.064(.290)unemploy-ed 3.54±0.68 3.61±0.52 3.69±0.63 3.76±0.50

Table 2. Difference of correlation ego-resilience, self-efficacy, self-esteem,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according to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N=107, n(%))

Gender Female 85(79.4) 
Male 22(20.6)

Age
≤23 70(65.4)

24~26 30(28.0)
27≤ 70(6.5)

Employment get a job 91(85.0)
unemployed 16(15.0)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자기효능
감, 자아존중감,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성별, 나이, 취업 여부에 
따른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자기조절학습능력에서 모
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2). 

3.3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자
기조절학습의 관계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자기조절학습
능력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자아탄력성은 자기효능감(r=.764, p<.001), 
자아존중감(r=.693, p<.001)과 유의하게 높은 상관관계
를 가지고 있었고 자기조절학습능력(r=.376, p<.001)과
는 중간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자기효능감은 자아존
중감(r=.598, p<.001), 자기조절학습능력(r=.590, p<.001)
과 유의하게 중간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자아존중감
은 자기조절학습능력(r=.495, p<.001)과 유의하게 중간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3.4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이 자
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이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4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회귀분석 가정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330~.509로 0.1이
상이었으며, 분산팽창지수 (VIF)는  1.96~3.03으로 10이
하이므로 다중공선성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잔차의 독립
성 검정 결과 Durbin-Watson은 2.007로 2에 가깝기 때
문에 잔차의 자기상관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
와 같이 회귀분석의 가정을 모두 만족하였으므로 다중회
귀분석을 시도하였으며 회귀모형의 모형 적합도는 적절
하였다(F=25.684, p<.001). 또한 자아탄력성(β=.384, 
p=.004), 자기효능감(β=.666, p<.001), 자아존중감(β=.362, 
p=.001)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들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대
해 41.1%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Table 3. Correlation between ego-resilience, 
self-efficacy, self-esteem,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Ego-resilience Self-efficacy Self-esteem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Ego-resilience 1 　 　
Self-efficacy .764** 1 　 　
Self-esteem .693** .598** 1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376** .590** .495** 1

**p<.001

Table 4. Multiple regression of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B SE ß t p VIF Durbin-Watson

Ego-resilience 1.071 .362 .384 2.958 .004 3.030
2.007Self-efficacy 2.517 .441 .666 5.708 .000 2.452

Self-esteem 2.870 .827 .362 3.469 .001 1.965
R2(adj. R2)= .428( .411)   F= 25.684  p<.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사 국가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간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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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과 자기조절학
습능력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근
거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일반적 특성에서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자아존중
감, 자기조절학습능력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나이
가 27세 이상인 경우 다른 군에 비해 모든 변수들의 평균
이 높았다. 이는 간호학과에 들어와서 성공적으로 교육과
정을 마치고 졸업을 앞둔 편입생이나 만학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되지만 다른 그룹과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는 않았다. 또한 취업한 학생들은 자기조절학습능력
을 제외한 변수들에서 미취업 학생들보다 평균이 조금 높
게 나타났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미취업 상태라 하더라도 취업이 용이하며 병원 취업보다
는 다른 직업을 원하는 학생들도 있어 이러한 결과가 나
온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학생들의 취업이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는 기존의 연구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22]. 

본 연구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자아탄력성(r=.376, 
p<.001), 자기효능감(r=.590, p<.001), 자아존중감
(r=.497, p<.001)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자기조절학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학습과 동기에 유력한 매개 역할을 하며[23], 학업
적 자기효능감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4]. 또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기조절학
습능력이 높았으며[25], 중학생의 자아탄력성은 자기조
절학습능력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26]. 자기조절학습능
력은 스스로 목적을 설정하고 점검하며 평가하기 때문에 
학습과 관련된 내적 요인들인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이 모두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내적 요인들을 강화시킨다면 스스로 학
습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며, 간호사 국가
시험을 앞둔 학생들의 시험과 관련된 스트레스 등을 조절
할 수 있는 지지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국가시험 탈락
률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호인력을 충원할 수 있
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학습부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습코칭 프로그램과 여대생을 대
상으로 한 동기조절 훈련 프로그램은 자기조절학습능력
이 향상되지는 않았으나 자기조절학습능력 함양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었으나[27], 학습 컨설팅 프로그램은 자기
조절학습능력이 향상되지 않았다[28]. 선행연구와 본 연
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자아존

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조절학
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은 모두 자기조절
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
은 41.1%이었다.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에 관한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예비유
아교사의 자아탄력성과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서로 영향
을 주는 요인이었으며[29], 중학생의 자아탄력성은 자기
조절학습능력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30]. 중학
생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은 주의집중 문제에 
대해 조절효과가 있었다[31]. 자기효능감이 자기조절학
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으
며 학업적 자기효능감과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
에서 사용한 자기효능감 도구는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
회적 자기효능감이 하부요인이었으나 학업적 자기효능
감은 자신감,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효능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와는 달라 결과
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러나 학업적 자기효능
감도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인임
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주로 교육심리학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되고 있으나 간호학 분야에서의 연구는 아직 미미
하다. 또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학문의 특성상 학
습자이면서 인간인 학생들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연구는 일 대학의 간호
학과 4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표본수는 충족하였으나 선행연구에 비해 표본
수가 부족하였으므로 일반화하기에 제한이 있다. 그러므
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대상자를 확대하여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사 국가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간호대학
생의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과 자기조절학
습능력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근
거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은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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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임
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간호사 국가시험을 앞둔 학생들
의 학습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아탄력성, 자기효능
감,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
며,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제
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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